
1조원 페인트시장“일대파란"
럭키, 분체도료 신규 참여 … 영세기업 고전 예상

연간 1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페인트시장에 일대 파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 럭키(대표 최근선)는 올 1 1월1일 미국의 세계적 종합화학기업인 F e r r o와 분체도

료 제조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럭키는 기술 도입 대가로 F e r r o에 정액 기술료로 3 5만달러를 지급하고 경상 기술료로는 매출액이

1 0 0만달러 이상일 때에는 순매출액의 3%, 100만달러 미만일 때에는 순매출액의 5 %를 지급하기로

했으며 계약기간은 8년으로 정했다. 또 럭키는 최근 상공자원부로부터 기술도입 허가를 받았다.

대기업의 페인트산업 참여 제1탄으로 비견되는 이번 럭키의 분체도료 생산계획은 9 4년 8월3 1일 유

성·수성페인트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조치가 해제되면 큰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현재 분체도료는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포함돼 있지 않아 대기업의 참여에 제한이 없다.

국내 분체도료 시장은 고려화학, IPK, 조광페인트, 건설

화학, 현대페인트 등 5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

가운데 삼화페인트, 벽산페인트 등이 신규참여를 고려중

이었다.

9 3년 분체도료 시장은 9 2년 4 7 0억원보다 10.6% 증가한

5 2 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, 물량으로는 9 2년 1만5 0 0 0톤보

다 20% 정도 증가한 1만8 0 0 0톤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.

분체도료는 Hybrid, Epoxy, TGIC, Polyurethane, Acrylic

등 5개 타입으로 대별되며, 도장물 특성에 따라 내식성

이 요구되는 건축자재, 가전제품, 경운기, 완구류 등 다

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가전3사가 전체의

50%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. 또 E p o x y ( E P )타입 및

P o l y e s t e r ( S P )의 Hybrid 타입이 전체시장의 6 5 %를 차지,

주종을 이루고 있다.

한편, 럭키는 분체도료 생산기술이 현재 럭키가 생산하고 있는 토너와 비슷하며, 특히 에폭시몰딩컴

파운드( E M C )와는 거의 유사한 생산설비를 사용할 수 있어 관련 사업의 확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

있다. 그러나 그동안 럭키는 꾸준히 페인트시장 참여를 검토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다른 페인트 생

산기업들의 의혹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럭키는 분체도료 생산을 위해 6 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며, 일반 범용제품 보다는 특수·고

기능의 분체도료 생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.

향후 럭키가 본격적으로 페인트를 생산하기 시작하면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페

인트산업 수준을 일정부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나, 아직은 일부 몇개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

영세한 페인트기업들이 대기업의 바람앞에 무방비로 서있는 상태여서 이들의 앞날에 귀추가 주목되

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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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분체도료 시장점유율( 1 9 9 2년)

고려화학
30~40%

현대페인트
10%

건설화학
13%

조광페인트
17~18%

IPK 30%


